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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송이 기자] 최근 성장기에 치아교정을 놓친 20~30대의 성인 교정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. 


보통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게 되고, 이로 인해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까

지 발전하기 때문에 교정을 고려하는 추세다. 또한 첫인상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미소를

갖기 위해 교정을 시도한다. 이는 연예인들이 성형수술 못지않게 교정을 하는 이유다. 


치아교정은 크게 순측교정, 설측교정, 투명교정으로 나눌 수 있다. 순측교정은 치아에 브라켓과 교

정용 와이어를 장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정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. 브라켓이란 교정용 장치를 말

하는데 재질에 따라 메탈, 레진, 세라믹으로 나뉜다. 


설측교정은 치아 안쪽으로 교정용 브라켓과 와이어를 장치하는 방법이다. 설측교정을 하게 되면 다

른 사람들은 교정장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장점을 가진 교정 방법이다. 


투명교정은 치아 배열이 조금 어긋났거나 치아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는 가벼운 부정교합인 경우

에 교정 장치 부착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. 치아 표면에 장치를 붙이지 않으므로 덜 불편하고 심미적

인 게 특징이다. 또한 탈·부착이 가능하므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 잠시 빼놓을 수 있는 장점이

있다.




이밖에도 덧니를 심는 이색교정이 있다. 11월1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“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‘덧니

성형’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 덧니 성형에 390달러(한화 약 43만 원)의 비용을 쓰고 있다”고 일본의

이색 덧니 성형 열풍을 보도한 바 있다. 


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덧니가 생기면 미용을 위해 치아를 뽑거나 치아교정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

히려 고른 치열을 가진 사람들도 덧니를 만드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. 


하지만 이처럼 일본에서의 덧니 성형 열풍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.

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열풍은 뱀파이어처럼 송곳니를 돌출시켜 섹스어필의 요소로 기인하고 있다

고 전했다. 


치과교정학 박사 김준헌 원장(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)은 “우리나라에서는 덧니를 심는 교정이 보편

화 되어 있진 않지만 귀여움과 섹시함을 원한다면 덧니를 심는 이색교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

다. 그러나 심미적인 효과만을 두고 덧니를 심는 것보다는 자신의 치아의 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

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”고 조언했다. 


한경닷컴 bnt뉴스 기사제보 presslife@bntnews.co.kr 


▶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"겨울을 노려라!" 


▶ 연말 잦은 술자리 '알코올 다스리는 법' 


▶ 남자는 겨울에 유독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? 


▶ 돌싱男 “원수 안 봐서 좋지만, 성욕은 불편해”


▶ 송년회 핫 키워드 ‘핫팬츠’ … 각선미 뽐내려면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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